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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완도 청용저수지 녹조 선제 대응… 제거제 600kg 살
포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관계자가 20일 완도군 청용저수지에서 보트를 이용해 친환경 녹조 제거제를 살포하고

있다. 공사는 폭염과 가뭄에 따른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거제 600kg을 살포하고 수질 모니터링을 강

화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폭염과 가뭄 장기화로 저수지 수온이 상승하면서 녹조 발생 우려가

커지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완도지역 농업용수 수질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지난 20일 완도군 청용저수지에서 친환경 녹조 제거제 600kg

을 살포하고 저수지 전반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남부지방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온이 상승한 데다 극심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청용저수지

에서는 녹조 발생 전조증상이 확인됐다.

이에 해남·완도지사는 녹조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에 대응하기 위해 보트를 투입해 저수지

에 친환경 녹조 제거제를 살포했다.

폭염·가뭄에 수온 상승하며 녹조 발생 전조증상 확인

주 2~3회 예찰·수질 모니터링 강화… 농업용수 수질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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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완도지사는 녹조 발생 이후 제거하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찰과 예방조치에 중점을 두고

농업용수 수질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남·완도지사는 앞으로 폭염과 가뭄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주 2~3회 간격으로 녹조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저수지 수질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녹조 제거제 추가 살포 등 수질 개선 조치도 병행해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에 차

질이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경훈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은 “최근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이 우려

되고 있다”며 “주기적인 예찰과 녹조 제거제 살포 등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저수지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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